
해남연동리의 비자림

(海南蓮洞里의 비자林)

文化財委員會 第三分科委員長   朴 萬 奎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비자나무와 비자림(林)으로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指定)된 것은 다음과 같은 오건

(五件)인데 거수노목(巨樹老木) 즉 독립수(獨立樹)인 병영면(兵營面)의 비자나무(지정번호(指定

番號) 第39號, 진도(珍島) 임준면(臨准面)의 비자나무 지정번호(指定番號) 第112號의 2件이며, 

비자林으로는 고흥(高興) 금탑사(金塔寺)의 비자林(지정번호(指定番號) 第239號, 해남(海南) 연

동리(蓮洞里)의 비자林(지정번호(指定番號)) 第 241號의 이건(二件)이 있고, 그밖에 비자나무로

서 분포상(分布上)의 북한지대(北限地帶)가 되는 백양사(白羊寺)의 비자林(指定番號) 第 153號이 

있다.

경상남도(慶尙南道) 남해군(南海郡)의 난음(蘭陰)의 비자林도 지정(指定)한바 있으나 6․25동

란(動亂)때 파괴되어서 학술적(學術的)인 가치(價値)가 상실(喪失)되었으므로 해제(解除)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병영면(兵營面)의 비자나무는 전라남도(全羅南道) 康津郡(康津郡) 병영면(兵營面) 삼인리(三仁

里) 376번지(番地)에 있는 독립수(獨立樹)로서 수고(樹高)가 약(約) 10㎝, 흉고(胸高)의 나무둘레

가 5.2m인 거수(巨樹)이며, 수령(樹齡)은 400年 이상(以上)으로 추정(推定)되며 수세(樹勢)도 매

우 좋은 편이다.

진도(珍島) 임준면(臨准面)의 비자나무는 전라남도(全羅南道) 진도군(珍島郡) 임준면(臨准面) 

상만리(上萬里) 980번지(番地)에 있는데 수고(樹高)가 約 9.8m, 흉고(胸高)의 나무둘레가 5.6m로

서 수령(樹齡)은 200年 이상(以上)으로 추정(推定)되는 거수(巨樹)다. 이와같은 거수노목(巨樹老

木)은 비자나무의 생장(生長)과 환경관계(環境關係)를 구명(究明)하는데 자료(資料)로서 가치(價

値)가 있고, 노목(老木)으로서 갖추어진 수형(樹形)은 치수(稚樹)와의 비교자료(比較資料)가 되는 

것이다.

비자林은 비자나무와 군락(群落)으로서 생태학적(生態學的)으로 가치(價値)가 있으며, 더욱 해

남(海南)과 고흥(高興)의 비자림(林)은 비자의 순림(純林)이라는 점에서 가치(價値)가 있으며, 백

양사(白羊寺)의 비자林은 이 나무의 지리적분포상(地理的分布上)의 북한지대(北限地帶)로서 의의

(意義)가 있으나, 과거(過去)에는 순림(純林)을 이룬 것으로 추정(推定)되나, 벌채(伐採)를 한 까

닭에 활엽수(闊葉樹)와의 혼합림(混合林)을 형성(形成)하고 있다.

이 밖에 제주도(濟州道) 한라산(漢拏山)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指定番號 第182號)內의 

비자林과 전라북도(全羅北道) 정읍군(井邑郡) 내장산(內藏山) 국립공원내(國立公園內)에 비자林

이 보호(保護)를 받고 있으며, 전라남도(全羅南道) 장흥군(長興郡) 도림사경내(道林寺境內)에도 

비자林이 남아 있으며 그 밖에는 비자林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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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古文獻)의 비자의 산지(産地)

비자를 물산(物産)으로 수록(收錄)한 문헌(文獻)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서기(西紀) 1530年에 이행(李荇) 등(等)이 증보정정(增補訂正)한 것으로, 

각지(各地) 토산조하(土産條下)에 비(榧)의 산지(産地)는 경상도(慶尙道)의 남해현(南海縣), 단성

현(丹城縣)과 전라도(全羅道)의 나주목(羅州牧), 함평현(咸平縣), 장성현(長城縣), 무안현(務安縣), 

장흥도호부(長興都護府), 강진현(康津縣), 해남현(海南縣),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대정

현(大靜縣), 보성군(寶城郡) 흥양현(興陽縣)으로 되어 있다.

그 뒤 약 200年이 지난 서기(西紀) 1171年에 편찬간행(編纂刊行)한 고사신서(攷事新書)에는 

물산(物産)으로서 비자의 산지(産地)는 경상도(慶尙道)의 고령(高靈), 단성(丹城), 남해(南海)와 

전라도(全羅道)의 장성(長城), 나주(羅州), 함평(咸平), 무안(務安), 보성(寶城), 강진(康津), 장흥

(長興), 흥양(興陽), 남해(南海), 진도(珍島), 제주(濟州), 대정(大靜), 정의(旌義)가 수록(收錄)되

어 있다.

이조말엽(李朝末葉) 이태왕시대(李太王時代)에 수록(收錄)한 각 읍지(邑誌)에 비자를 물산(物

産)으로 수록(收錄)한 곳은 전라남도(全羅南道)의 해남(海南), 나주(羅州), 장성(長城), 강진(康

津), 순천(順天), 제주(濟州), 장흥(長興), 흥양(興陽), 보성(寶城)이며 경상북도(慶尙北道)의 고령

(高靈)과 경상남도(慶尙南道)의 남해(南海)뿐이다.

이조(李朝) 500년을 통(通)하여 초기(初期), 중기(中期), 말기(末期)에 간행(刊行)된 고문헌(古

文獻)의 비자(榧子)의 산지(産地)를 비교(比較)하면 그 주산지(主産地)가 전라남도(全羅南道)이

며 그 다음이 경상남도(慶尙南道)의 남해(南海)와 경상북도(慶尙北道) 고령(高靈), 제주도(濟州

道)로 되며, 읍지(邑誌)에 수록(收錄)된 나주(羅州), 순천(順天), 보성(寶城)과 경상북도(慶尙北

道)의 고령지방(高靈地方)에는 비자林이 남아 있는 곳이 없다. 이 지역(地域)의 비자林은 이조말

엽(李朝末葉)에서 일정시대(日政時代)에 걸쳐 파괴된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특히 경상북도(慶尙北道) 고령(高靈)의 비자林은 그 분포상(分布上) 동측(東側)의 북한지대(北

限地帶)라는 점에 의의(意義)가 있는데도 불구(不拘)하고 없어졌다는 것은 학술상(學術上) 매우 

애석한 일이다.

국토녹화(國土綠化)의 주요시책(主要施策)의 일환(一環)으로서 조림사업(造林事業)에 박차(拍

車)를 가(加)하는 시점(時點)에서는 과거(過去) 문헌상(文獻上)에 기록(記錄)된 비자(榧子)의 산

지(産地)를 참조(參照)하여 그 지역(地域)의 조림수종(造林樹種)으로 등장(登場)시켜서 복원(復

元)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 바이다.

비자의 용도(用途)

우리 나라에서는 비자의 종자(種字)의 배유(胚乳)를 촌백충(寸白虫)(□虫)의 구충제(驅虫劑)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보통 공복시(空腹時)에 생식(生食)을 한다.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에서도 

구충제(驅虫劑)로 사용(使用)하나 중국(中國)의 비(榧)는 우리나라와 일본(日本)에 있는 비자나

무는 같은 종류(種類)나 그러나,  중국(中國)의 비자나무와는 종류(種類)가 다르며, 우리나라와 

일본(日本)에는 일종(一種)이 있고 중국(中國)에는 이종(二種)이 알려졌으며, 북미(北美)에도 4∼

5종(種)이 있는데 남반구(南半球)에는 없고 북반구(北半球)의 난대(暖帶)에서 7∼8종(種)이 알려

진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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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西紀) 1799年에 내의원수의(內醫院首醫) 강명길(康命吉)이  왕명(王命)을 받들어 편집(編

集)한 제중신편(濟衆新編) 권팔(卷八) 약성가(藥性歌) 비실조(榧實條)에 「미감주료(味甘主療) 

오치충독삼충불가다식(五痔虫毒三虫不可多食)」으로 되었고, 초제(草劑) 즉 국산약재(國産藥材)

로 수록(收錄)하고 국명(國名)을 “비”로 기록(記錄)되어 있다.

이 목재(木材)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분뇨통(糞尿桶)감으로 쓰고 있고, 건축재(建築材)로 쓰

기도 하나 특정지역(特定地域)에만 생육(生育)하는 까닭에 목재(木材)로서보다 약용식물(藥用植

物)로서 그 가치(價値)를 정(定)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日本)에서는 바둑판․장기판감으로서 

소중(所重)하게 여긴다. 이유(理由)인즉 이 목재(木材)는 탄력성(彈力性)이 있어서 바둑판에 흠

자국이 안나는 까닭으로 좋다고 한다. 따라서 일정시대(日政時代)에 한국(韓國)에 와 있던 고관

(高官)들은 비자나무의 바둑판을 가졌기 때문에 비자나무의 거수(巨樹)기 많이 없어졌다.

비자의 배유(胚乳)로 일본(日本)에서는 기름을 짜서 이용(利用)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기름을 이용(利用)하지 않고 있다.

비자는 떱떠름한 맛이 있기 때문에 약(藥)으로 먹기가 어렵다. 해남군(海南郡) 해남읍(海南邑) 

연동리(蓮洞里) 비자林의 소유자(所有者)인 윤영선씨댁(尹泳善氏宅)에서는 그 배유(胚乳)의 겉껍

질을 벗기고 엿을 배합(配合)하여 비자강정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이것을 조상대대(祖上代代)

로 과자(菓子)로 먹고 구충(驅虫)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과자(菓子)로서 손님 접대용(接待用)으로

도 쓴다고 하며, 또 유자(柚子)를 횡단(橫斷)하여 벌꿀에 재여서 만든 유자차(柚子茶)도 그 집에

서만 맛 볼 수 있는 진미(珍味)라고 할 수가 있다.

비자의 배유(胚乳)를 생식(生食)하는 것보다 비자강정을 만들어서 구충제(驅虫劑)로 사용(使

用)하면 어린아이들도 즐겨서 먹을 수 있다.

비자나무의 특징(特徵)

비자나무는 학명(學名)이 Torreya nucifera(L.) Sieb.et Eucc인데 주목과(科)에 속(屬)하고,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난대(暖帶)에서 생육(生育)하는 수종(樹種)이다. 따라서 한일난대구

(韓日暖帶區)의 표식종(標識種)의 일종(一種)으로 취급(取扱)한다.

상록침엽수(常綠針葉樹)로서 수고(樹高)가 20m이상(以上), 줄기의 직경(直徑)이 1m이상(以上)

으로 자랄 수 있는 교목(喬木)이다.

나뭇가지는 개출(開出)하고 주지(主枝)는 윤생(輪生)하나 소지(小枝)는 대생(對生)하며, 수피

(樹皮)는 종렬(縱裂)하고 노목(老木)에 있어서는 박편(薄片)이 되어 떨어진다.

잎은 피침상선형(披針狀線形)이며 끝쪽은 점차적으로 좁아져서 뾰족하고 딱딱하며, 기부(基部)

가 갑자기 좁아져서 짧은 자루되어 소지(小枝)에 이열(二列)로 배열(排列)한다.

잎의 길이가 2∼3㎝이며, 표면(表面)은 농녹색(濃綠色)인데 광택(光澤)이 있고, 윗면(面)으로 

뾰로퉁하게 하며, 이면(裏面)에 이조(二條)의 황백색(黃白色)인 기공선(氣孔線)이 오목하게 드러

나 있다. 잎의 횡단면(橫斷面)에서는 중앙(中央)에 유관속(維管束)이 1개(個)가 있고  그 밑쪽에 

수지도(樹脂道)가 1개(個)가 나타난다.

자웅이주(雌雄異株)인데 4월경(月頃)에 꽃이 피고, 수꽃은 엽액(葉腋)에 붙는데 가지의 하면

(下面)에 배열(排列)하며 암꽃은 소지(小枝)의 끝쪽에 여러 개가 붙는다. 

종자(種子)가 꽃이 핀 익년(翌年) 10월경(月頃)에 익고 길이가 2∼3㎝, 직경(直徑)이 1∼2㎝되

는 타원체(楕圓體)다. 처음에는 녹색(綠色)이나 익으면 자갈색(紫褐色)을 띠며, 내질(內質)의 가

종피(假種皮)는 터진다. 속에 든 내종피(內種皮)는 딱딱하고 적갈색(赤褐色)이며, 양쪽 끝이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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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원체(楕圓體)로서 종구(縱溝)가 있다. 

종자(種子)의 배유(胚乳)는 촌백충(寸白虫)의 구충제(驅虫劑)로 쓰며, 식용(食用)또는 기름을 

짜서 식용(食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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